
<글말교실 소감문> 

필수교양인 글쓰기 수업을 통해 과제로 소논문을 한 학기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. 

태어나서 단 한 번도 소논문을 작성해보지 않았고, 제대로 접하지도 않아 소논문 작성은 제게 큰 

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수업을 통해 많이 배웠으나, 여전히 제가 직접 글을 작성하는 

데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. 이러한 저의 고충을 학우에게 나누니 그 학우가 

본인도 신청했다며 글말교실을 소개해주었습니다. 그 학우의 추천을 따라 소논문 작성하는 것에 

도움이 될까 하여 바로 일대일 코칭을 신청하였습니다.  

신청 후 바로 다음 날 김남혁 교수님으로 매칭이 되었고,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자마자 다음 날 

바로 교수님으로부터 메일 연락이 왔습니다. 사실 글말교실을 신청하고 나서도 조급함 때문에 “혹

시 매칭이 늦게 되면 어쩌지!”, “피드백이 늦으면 어쩌지”하는 걱정이 들었지만, 걱정과는 다르게 

너무나 빨리 매칭이 되었고, 교수님의 피드백 역시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로 인해 글말교

실에 대한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나 높아졌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김남혁 교수님의 

피드백은 섬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셨습니다. 교수님께서는 저의 글을 보시고 보완이 필

요한 부분에 따로 표시하여 메모를 남겨주셨고, 마지막 장에는 교수님의 의견을 A4 한 페이지에 

따로 작성하여 회신해 주셨습니다. 글의 아쉬운 부분을 집어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, 나아가 어

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도 함께 제시해 주셔서 더욱 효율적인 코칭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. 김

남혁 교수님의 섬세한 코칭 덕분에 소논문 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아 이전보다 내용이 풍성해진 

소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, 가장 자신 없고 어려웠던 글쓰기 수업에 A라는 좋은 성적

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글말교실은 저에게 있어 너무나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입니다.  

하지만 앞으로의 글말교실 일대일 코칭에 발전을 위하여 한 가지 보완점을 꼽자면 피드백을 메

일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신청할 때와 같이 분리된 게시판을 통해 진행되는 방법과 메일 

수신 후 국민 톡을 통한 알람이 있다면 더욱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. 메일을 통해 피

드백을 주고받게 되어 메일을 매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다른 메일에 섞여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

가 발생할 거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일대일 코

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. 이러한 아쉬움 말고는 너무나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

글말교실이었습니다. 그래서 더욱 많은 선후배님이 함께 참여하여 많은 도움 받았으면 하는 바람

입니다. 

혹시 금년도 글말교실에 고민하다 참여하지 못한 학우분들이 계신다면 졸업 전 꼭 한 번은 신

청해서 많은 것을 얻고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저 역시도 글말

교실을 알려준 학우에게도 김남혁 교수님에게도 모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내년에는 

글말특강에도 꼭 한 번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. 앞으로도 매년 다양한 글말교실

을 신청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. 


